사형 제도에 관해서



사형제도는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처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이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단지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을뿐이다. 
집행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오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권침해등 여러 이유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사형제가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 반대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다.

첫번째로 생명권은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헌법에는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것은 생명권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생명권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헌법상 하나의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라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이런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생명권을 제3자가 함부로 없앨 수는 없다.

두번째로는 오판의 가능성이다.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변호사,판사는 모두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을 수 밖에 없어서 오판의 가능성이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형이 집행되고 몇 년 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된 많은 케이스가 있다. 이럴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경우라면 어떻게 보상하고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세번째로는 무기징역과 사형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다.
사형은 목숨을 잃는 거지만 무기징역은 생명은 남아있다. 하지만 사형이 다르게 생각하자면 죽음으로써 안식을 가지게하는 것이다. 사형이 집행돼서 죽게되면 그 이상 고통을 받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차라리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무기징역보다 좀 다 강력한 처벌을 만드는 것이 더욱 큰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한 행동을 평생 후회하면서살 수 있도록

나는 사형이 집행이 안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기징역보다 더 강한 처벌을 만드는 것이 젛다고 생각한다 어쨋든 그 범죄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이기도하고 그리고 사형이 집행된다면 그들을 죽이고 나중에 시체를 처리를 하는 담당을 맡게 되는 사람에게도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기때문이다

